
전국민 AI 경진대회 × AI 활용 사례공모전 · 교육·학습을 위한 AI 활용

코딩 모르는 초등교사가 AI와 대화로 만든 ‘탐구 학습 사이트’
한 번 하고 끝나는 활동에서, 다시 돌아보고 고치는 수업으로

사례자 경기도 공립 초등교사 (IB PYP 월드스쿨 5학년 담임) 활용 AI Claude, Gemini, ChatGPT

배포·운영 HTML 단일 파일 + Netlify 무료 배포 적용 대상 초등 5학년 학급, 교원 연수

1 어떤 상황에서 AI를 활용했나

우리 학교는 IB PYP 학교라 수업이 대부분 탐구로 진행된다. 학생이 질문을 만들고, 자료를 찾고, 처음 생각을 나중
에 고쳐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 교실에서는 이 ‘고쳐 가는 과정’이 잘 남지 않았다.

종이 활동지는 한 번 쓰고 나면 다시 꺼내 보지 않는다. 처음 생각과 나중 생각을 비교하기 어렵다.
기존 앱과 퀴즈 도구는 정답 확인에는 좋지만, 탐구 단원 흐름에 맞게 바꾸기 어렵다. 학생 계정과 기록이 외부 서
버에 남는 것도 부담이었다.
내가 원하는 도구는 분명했다. 우리 단원 질문에 맞고, 학생이 반복해서 돌아오고, 기록이 남되 개인정보는 남지
않는 것. 하지만 나는 코딩을 배운 적이 없다.

그래서 생성형 AI에게 수업 고민을 설명하고, 대화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흔히 ‘바이브코딩’이라 부르는
방식이다.

2 어떤 AI를 어떻게 활용했나

핵심은 AI에게 “사이트를 만들어 줘”라고 하지 않고 “이 수업에서 학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를 먼저 설명
한 것이다. 제작은 아래 6단계를 반복했다.

① 수업 고민
무엇이 안 되는가

② 설계 대화
Claude·Gemini

③ 프로토타입
HTML 한 파일

④ 학생 사용
실제 수업

⑤ 수정 요청
반응 반영

⑥ 공유
Netlify 배포

AI 도구 맡긴 일

Claude 수업 흐름을 화면 구조로 바꾸기, HTML·JavaScript 코드 작성과 오류 수정

Gemini 탐구 질문·예시 문장·피드백 문구 초안, 학생 눈높이에 맞게 표현 다듬기

ChatGPT 다른 관점의 검토(“5학년이 헷갈릴 부분은?”), 대안 아이디어 비교

실제로 사용한 프롬프트 (요약)

[설계] 초등 5학년 IB 탐구 수업용 웹페이지가 필요해. 학생이 ① 처음 생각을 쓰고 ② 자료를 보고 근거를 고른 뒤 ③ 생각
을 고쳐 쓰는 흐름이야. 코딩은 몰라. HTML 파일 하나로, 로그인 없이, 학생 이름은 저장하지 않게 만들어 줘. 먼저 화면 구
성을 말로 설명해 주고 내가 확인하면 코드를 써 줘.

[학습과학 반영] 학생이 한 번 하고 끝내지 않게 하고 싶어. 며칠 뒤 다시 들어왔을 때 지난번 내 답을 먼저 떠올려 보게 하
고, 그다음 비교하게 바꿔 줘. 기록은 학생 기기 안에만 남게 해 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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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수업해 보니 버튼이 많아서 아이들이 어디를 눌러야 할지 헤맸어. 한 화면에 할 일 하나만 보이게 바꾸고, 글자를 키
워 줘.

3 활용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나

만든 학습 사이트

사이트 수업에서 하는 일 들어간 학습 원리

탐구 단원 활동 사이
트

단원 질문 → 처음 생각 → 자료 근거 고르기 → 고친 생각 → 성
찰

생각 변화 기록, 근거 기반 판
단

국제교류 영어 소개
루틴

자기소개 문장을 매일 짧게 연습하고, 며칠 간격으로 다시 떠올
려 말하기

간격 반복, 회상 연습

탐구 대시보드 학급 탐구 질문과 진행 단계를 한 화면에서 보며 다음 할 일 선택 학생 선택, 자기조절

학생에게 생긴 변화
처음 생각과 고친 생각이 한 화면에 나란히 남아, 왜 생
각이 바뀌었는지 말로 설명하기 쉬워졌다.
영어 루틴은 짧게 자주 하다 보니 발표를 부담스러워
하던 학생도 문장을 외워서 말하기 시작했다.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썼지?”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화면에서 학생들이 자기 답을 스스로 점검했다.

교사에게 생긴 변화
수업에 딱 맞는 도구를 필요할 때 직접 만들 수 있게 됐
다. 고칠 점이 보이면 다음 수업 전에 바로 수정했다.
학생 반응을 보고 도구를 고치는 과정 자체가 수업 성
찰이 됐다.
외부 앱 가입과 학생 계정 관리 부담이 없어졌다.

4 나만의 방식과 개선 포인트

나만의 방식 왜 중요한가

기술보다 수업 흐름을 먼
저 설명

“퀴즈 사이트 만들어 줘”로 시작하면 흔한 퀴즈가 나온다. 학생에게 일어나야 할 일을 먼저
말하면 AI가 수업에 맞는 구조를 제안한다.

학습과학 원리를 화면 구
조에 넣기

반복, 회상, 간격, 선택, 피드백, 성찰이 버튼 순서와 화면 흐름에 들어가 있다. 재미있는 웹사
이트가 아니라 배우는 구조를 만들었다.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는
설계

로그인과 서버 없이 HTML 한 파일로 만들고, 기록은 학생 기기 안에만 둔다. 이름·얼굴·음
성은 받지 않는다.

학생 반응 → 수정 반복 처음 버전은 버튼이 많아 아이들이 헤맸다. ‘한 화면에 할 일 하나’로 바꾼 뒤 훨씬 수월해졌
다. 완성품보다 고쳐 가는 과정이 핵심이다.

시행착오
AI가 만든 코드가 학교 기기 브라우저에서 깨지는 경우가 있었다. 오류 화면을 캡처해 AI에게 보여 주고 고치게 하
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AI가 학생에게 너무 어려운 문장을 쓰는 일이 많았다. “5학년이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막히지 않게”라는 조건을 매
번 넣었다.
처음에는 기능을 많이 넣고 싶었지만, 쓰지 않는 기능은 결국 다 지웠다. 수업 하나에 사이트 하나, 기능은 적게가
결론이었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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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나

그렇다. 이 방식은 코딩 지식이 아니라 수업을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같은 과정을 교육지원청 교원 연수
「바이브코딩으로 개념기반 탐구수업하기」로 구성해 다른 선생님들과 나누고 있다. 연수에서는 코딩 시연 대신
‘수업 고민 → 프롬프트 → 프로토타입 → 학생 반응 → 수정 → 실제 수업’ 과정을 그대로 따라 하게 한다.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을 위한 4단계
① 이번 수업에서 학생이 꼭 해야 할 일 3가지를 적는다  →  ② 그대로 AI에게 설명하고 “HTML 한 파일, 로그인
없이, 개인정보 저장 없이”를 붙인다  →  ③ 만든 파일을 브라우저로 열어 직접 학생처럼 해 본다  →  ④ 불편한
점을 그대로 AI에게 말해 고친다. 공유가 필요하면 Netlify에 파일을 끌어다 놓으면 주소가 생긴다. 

확산 단계 내용

학급 탐구 단원마다 사이트를 만들어 수업에 적용

학교·지역 교육지원청 교원 연수로 제작 과정 공유

전국 설계 프롬프트 틀과 사이트 예시를 공개해 다른 교과·학년에서도 바꿔 쓸 수 있게 함

AI가 수업을 대신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교사가 원하는 수업을 분명히 말할수록 AI는 더 좋은 도구를 만들어 냈다.
앞으로도 AI를 보여 주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더 잘 배우게 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AI를 쓰려고 한다.

+ 부록: 탐구 활동 사이트 화면 흐름

한 화면에 할 일 하나만 보이도록 만든 실제 구조다. 학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며칠 뒤 다시 들어오면
①에서 지난 답을 먼저 떠올린다.

① 떠올리기

단원 질문
“지난번 내 생각은?”

지난 답 보기 ▶

② 자료 보기

사진·글 자료 2~3개
근거가 되는 문장 고르기

근거 선택 ✔

③ 생각 고치기

처음 생각 | 고친 생각
나란히 보기

바꾼 이유 쓰기 ✏

④ 성찰

“내 설명에 근거가 충분한
가?”
□ 아직 □ 거의 □ 충분

기기에 저장 💾

설계 원칙 로그인 없음 · 이름 입력 없음 · 기록은 학생 기기 안에만 저장 · 버튼은 화면당 하나 · 5학년 눈높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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